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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실리콘, 삼성 참여에 OCI “긴장”
삼성정밀화학 주가 8% 급등 … 초대형 경쟁기업 등장에 OCI는 급락

삼성의 폴리실리콘 시장 참여 소식으로 태양광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삼성정밀화학(대표 배호원)은 태양전지 핵심소재인 폴리실리콘(Polysilicone) 사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

지면서 11월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대비 6100원(8.64%) 오른 7만6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8만700원으

로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울산공장에 폴리실리콘 합작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미국 실리콘 제조기업인 MEMC와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호재로 작용했다.

삼성정밀화학은 조회공시 요구에 폴리실리콘 사업 진출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현대증권 한병화 연구원은 “삼성의 태양광 사업이 시작되는 신호탄으로 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삼성정밀화학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다만, 상업적으로 생산이 개시되는 2013년경 삼성정밀화학의 생산능력

은 글로벌 수요의 3%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시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OCI(대표 백우석)는 초대형 경쟁기업의 등장 우려에 8.13% 급락했다. 개장전 사모펀드가 보유지분 약

9%를 전량 처분했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낙폭이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웅진홀딩스(-0.87%)와 KCC(-2.55%) 등 다른 태양광 관련기업들도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

대신증권 안상희 연구원은 “삼성의 폴리실리콘 사업이 합작법인 방식인 것을 감안하면 OCI와 삼성의 경쟁

구도보다는 삼성그룹 내 자체물량을 조달하는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며 “OCI 주가에 큰 리스크는 아니다”라

고 평가했다.

한편, 일부 태양광 장비 생산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모듈 생산기업인 에스에너지의 주가는 5.26%, 폴리실리콘 반응기(CVD리엑터)를 만드는 다원시스는 2.17%,

CVD리엑터 생산기업인 일진에너지는 1.33% 올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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